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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전국 최초 시멘트 벌크차 압송시스템 개선 지원

- 4.16일까지 접수, 제조기업 최대 900만원·벌크차량 최대 30만원 지원 -

- 기존 엔진동력→전기 에너지 변경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추진 -  

○ 인천 시내 벌크 차량 시멘트 압송 과정에서 생기는 대기 오염물질이 

크게 줄 전망이다.

○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중ㆍ소사업장 건설자재 제조업체의 벌크

차량에서 시멘트를 압송할 때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압송

시스템 개선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○ 인천시 압송시스템 개선사업은 인천형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, 

유류(경유)를 사용하는 벌크차량 압송방식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

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, 전기식 블로워(송풍기) 방식으로 변경하는 

방식이다.

○ 이를 통해 미세먼지(PM) 및 질소산화물(NOx) 약 97%, 이산화탄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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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CO2) 약 49%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계획이다.

○ 이와 더불어 전기식 블로워를 사용하면 경유보다 연료비를 줄일 수 

있고, 차량의 엔진오일 교체주기도 감소하는 등 차량 유지비를 줄일 

수 있는 것도 이점이다.

○ 지원금액은 제조기업 압송시스템(전기식 블로워) 설치비 지원은  

사일로별 최대 900만원이며, 벌크차량의 압송시스템 연결장치 부착 

비용 지원은 최대 30만원이다.

○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시 누리집-고시ㆍ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를 

참고해, 신청 서류를 시 대기보전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.

○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“건설자재 제조업체 압송시스템 개선사업을 

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환경개선을 적극 

유도하겠다”고 말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 중 ‘2021년 

건설자재 제조업체 압송시스템 개선사업 공고’에 게시된 내용을 

참고하거나 인천시청 대기보전과(☎440-3503)로 문의하면 된다.


